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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者의 中國 東北(滿洲)行 路程은 홍콩에서 廣~'I‘!까지 는 船便우로， 廣州

에서 北京까지는 비행기로， 北京에서는 列車로 華北平野를 지나 天律 · 康

山 • 山海關 • 灌陽 · 廳順을 거쳐 우선 吉林羅에 내렸다. 

羅 광장의 많은 A波中 여키 저기서 한국말이 들려 왔을 혜， 무엇보다 

도 반갑고 감격스러웠마. 그 중 쪽치를 한 안노인을 발견하고 앞A로 다가 

가서 만가이 인사블 하였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 한국에서 왔다고 대 

랍하나， 한국이 어디 냐고 되물었을 해， 냐는 순간 가슴이 섬뜩하였다. 혹 

北韓 관계 노안을 잘옷 만난 것이 아난가 하는 긴장감에서였다. 냐는 비 

록 思想體制가 다른 中共 대륙의 南北織斷 약 -萬三千里를 여행하면서도 

中國A을 만냐는 것은 조금도 정 이 나지 않았다. 오히 려 내 同뼈를 만날 

까 겹이 낫다. 異域 땅에셔 내 同§밍흘 만날까 두려웠다는 것은 무슨 말안 

가? 이보다 큰 悲劇이 있을까? 나는 分斷 祖國에 사는 현살의 비극을、 

어느 해보다도 이번 中國大陸을 여행하연서 철살허 느꼈다. 이렇게 긴장 

감 속에 다니다가 “한국이 어머냐?"고 되묻는 통포를 만났A니， 경이 냐 

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소박한 얼굴 주릎살에서 조금도 정치적안 빛이 보이 

지 않아，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하는 南햄蘇에서 왔다고 대 

담하였다. 그 순간 노인은 나의 손올 법석 장으며， 반갑다며 어떻케 왔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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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물었다. 홍콩을 통책서 돌아왔다니까 희한하다는 말씀을 연속하며， 

“오래 사니까 희한한 알도 다 있다”고 하시벼 눈에는 눈물이 끌썽거렸다. 

그 同腦 할머니외 말씨가 慶尙道 억양으로 들라어， 고향을 붙으니， 나는 

이곳 滿洲에서 태어났다며， 연세는 61세라고 하셨다. 나는 오히려 그 노 

인이 희한해서 여커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한국말이 이처럼 유창하시냐 

고 물었다. 그러나， 그 노인의 대탑은 영뚱하게 “냐는 중국말을 잘 뭇 해 

요” 하셨다. 그 이유를 여쭈어 보니， 어려서부터 한국 사랍들-파 같이 자 

랐는데 어디서 중국말을 배우느냐는 것이다. 

筆者는 이번 滿洲I에 가서 생각도 뭇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東~I::

三省(違寧省 • 吉林省 • 黑龍江省)에 우리 同뼈들이 약 180萬이 살고 있는 

데， 몇 百戶씩 集團으로 살고 있치 해운에 滿洲에서도우리말의 方言地域을 

이 루고 있다는 것 이 다. 곧 豆滿江 건너 는 成鏡道方言地域， 댄훌綠江 건너는 

zp:安道方言地域을 이 루고 있고， 훨씬 北方￡로는 抗 日時代에 集團移住한 同

R힘들에 의하여 慶尙道方言地域， 全羅道方言地域을 이루고 있다. 그러으로 

敎育을 받지 뭇한 同8힘들은 굳이 中國語를 배울 必要도 쓸 必要도 없다. 

한가지 재미 있는 현상은 筆者도 忠、淸道 사랑이지만， 滿싼H에 사는 忠淸道

출신들은 各方言이 뒤섞여 본래의 忠淸道方言을 지커지 훗하고 있다. 

그 同뼈 할머니는 대뜸 내게 “왜 같은 동포끼리 방송에 그렇게 서로 헐 

뜯고 싸웅니까? 챙피해요" 하시며 주릉진 얼굴을 더욱 쩡그렸다. 냐는 

참4로 충격을 받았다. ‘韓國’이라는 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하신 할머니 

카， 더구나 滿洲에서 태어냐신 분이 얼마나 同뼈끼리 헐뜯고 싸우는 것야 

가슴 아왔으면 처음 만난 筆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냐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치금까지 書籍을 통해서 

배운 것보다도 그 무직하신(? ) 同뼈할머니에게서 民族이 무엇이고 同뼈 

가 무엇안가를 절실허 느꼈다. 

滿洲에 사는 우리 同脫들은 투철한 民族精神과 뜨거운 同뼈愛로써 하나 

로 뭉쳐 살고 있다. 美國이나 日本에 잘고 있는 橋6힘들과는 근본척으로 

다르다. 世界 어느 지 역 보다도 滿洲에 많은 橋8힘들이 잘고 있치 만， 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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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문제로 分派되 어 있지 않고， 오직 朝蘇族(滿‘떼에 서 朝睡族의 稱號는 

北韓과 연관한 政治的안 것이 아니라， 近世朝蘇A로부터 이어치는 歷史的

인 稱號로서 사용되 는 것 이 다. )_으로서 일치 단결하여 , 우리 의 固有風{강을 

치키며 살고 있다. 

中國 속에 살면서도 우리 同뼈끼리는 한 마다의 中國語도 섞어서 말하 

치 않고， 우리말로 對話하는 철저한 民族主體性에는 감격을 넘어 蕭然한 

느낌이 들었다. 심지어 滿洲의 죠그만 地名까지도 모두 韓國 漢字音A로 

바꾸어 말할 정 도다. 例를 들연 ‘투먼(圖們)’ , ‘안투(安圖)’ 라 말하치 않 

고， ‘도문’， ‘안도’라고 칭한다. 

종래 우리는 華橋들이 이 땅에 오래 살면서도 철저히 中國語를 지키고 

사용한다고 칭찬하면서， 우리 韓國A들은 他國에 가 살연， 後世에게 제 나 

라 말융 傳援하지 않고， 當代에 잊 어 버 린다고 꼬정 어 왔A냐， 滿녕 1 ，1에 서 는 

우리 同d힘들이 華橋 이 상A로 철저 히 母國語를 保存하고 사용함을 目 簡한 

筆者로셔는 어느 일부의 현상 해문에 제 民族을 뽑下하는 일은 상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 또한 우리 同R힘들은 남의 냐라에 少數民族무로 살고 있￡연서 도 쳤等-感 

은 커녕 오히려 優越感을 가지고 살고 있다. 中國 속에는 55種의 暴質民

族。l 살고 있는데 , 180萬의 우리 朝蘇族同뼈는 敎字上우로 13GL에 속하지 

만 他民族들로부터 ‘朝蘇族은 가장 優秀한 民族， 가장 動敏한 民族’A로 

公認융 밭고 있다. 

筆者가 이 곳에 가기 몇 個月前에 吉林省에 서 少數民族을 배 상우로 珠算

大會가 열렸는데， 우리 同뼈가 . ， 等을 했고， 近來 中共에서 醫師 70셔영 

이 日本에 가서 쩌修를 받고 돌아갈 때 博士學位를 6名 받았는데， 그 중 

5名이 우리 同뼈였고， 開放政第 이전， 中共 全域에서 벼 농사의 最多收

獲을 낸 곳이 吉林省의 우리 同臨 마을이 었다고 한다. 또한 運動鏡技를 

해도 가장 優秀한 成樣을 發揮하기 해뭄에， 이처럼 滿洲에서 우리 同R包들 

이 一等民族우로서 優待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곳 小學校 파정 은 죠年制안데 , 中國 속에 있으면서 도 一切 中國語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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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지 않고 순천히‘우리말， 우리글로 교육하고 있다. 中學校 과정부터 

中國語 科目을 가르치끼는 하지-만 교과저는 역시 한글을 專用하고 있다. 

統計에 의 하연， 小學校가 1398個校， 中學校가 265個校가 었다. 大學은 吉

林省 延吉市에 있는 延邊大學(1949年 設立)을 위 시 해서 延邊農學院(1958

年 延邊大學으로부터 獨立)， -延邊醫學院(역 시 1958年 延邊大學우로부터 獨

立)， 延邊師範學院 • 延邊敎育學院(中國에 서 學院은 單科大學을 稱한다. ) 

둥이 았다. 

그 중 延邊大學을 간단히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훔R蘇語言文學系(中國 

에 서 는 言語를 語言이 라 하고， 系는 科를 稱한다)， 中國語言文學系 • 歷史

系 • 政治系 • 外語系 • 數學系 • 物理系 • 化學系 · 體育系 등 9個 學科가 았 

고 大學院課程￡로는 朝蘇語言學， 朝蘇文學， 朝蘇歷史 등 8 個 學科가 있 

다. 校地는 약 15, 000 餘싹에 校舍面積은 42, 000 명 앙마 터 이 며 , 圖書館의 

藏書는 40 餘萬卷이 다. 1980 年의 통계 로는 學生數가 1, 561 A(그 중 漢 • 

滿 · 豪 • 며族 學生이 28%) . 大學院生이 20人 • 뼈數生(現職 中學校 敎師들 

의 Tiff 1彦)이 2, 500 餘人이 다. 全敎職員은 765A으로 그 중1 敎講師가 364人

안데 敎授 1 A , 副敎授 20A. 講師 203 人 • 助敎 71 人 · 敎員 698 人이 

다. 延邊大學에서 발행하는 刊行物로는 延邊大學報 • 東方哲學陽究 • 漢語

學習 • 朝蘇語文冊究 둥이 았고， 各科에서 陽究 發行한 書籍우로는 형代朝 

蘇語 • 朝蘇歷史 • 朝蘇方言學 • 外國文學史 • 語言學擺論 .' 文學擺論 둥 20餘

種이 있다. 

우리 同B힘들로 組織된 學會로는 1981 年에 創立한 中國朝蘇語學會를 비 

훗하여 延邊朝蘇族自治까!語言歷史陽究所· 延邊朝蘇族自治”、|民{상學會· 延

邊朝蘇族自治 )'1‘|文聯 • 延邊文學藝術I作者聯合會·中國作家協會延邊分會 등 

이 있다. 

新聞4로는 한글로 發行하는 延邊日報 ‘黑龍江日報 ι 違寧日報 둥이「 있 

고， 우리 말 放送요로는 延邊人民廣播電台 · 黑龍江人民廣播電台가 있 다. 

筆者는 吉林繹에서 약 4時間 동안 列車를 타고 n合爾‘廣’ 쪽 o 로 카다가 

野蘭縣 水曲羅에 내 려서 水曲小學을 굶問하였다. 01곳은 -自治州內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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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데도 역시 우리말 우리글로만 敎育하고 있었다. 學校看板도 한글 

로 되어 있고， 敎室內의 환경정리도 漢字를 한 자도 쓰지 않고 순천허 한 

글로 되어 있음에 신기하면서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였다. 이 小學校에서 

쓰는 「조선어문」이란 敎科書 10 卷의 內容을 살펴 보고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始終一實 漢字는 한지-도 쓰지 않았으 

며 共盧主義를 注入하려는 글은 보이치 않았￡나， 오히려 抗日精神의 글 

이 많이 실혀 있었다. 

그러냐， 繹字法은 頭音法則을 무시하고 있키 혜문에 北韓의 어떠한 指

示에 의하여 敎科書를 編暴하는 것 o 로 잠시 誤解하였오나， 中學校用 「조 

선어문」 敎科書 內容을 보고 전연 北韓과 政治的 關係없이 延邊敎育出版

社에서 獨텀的￡로 敎科書를 發刊하여 使用함을 알았다. 곧 中學校 敎科

書에는 各筆者의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3 學年用에 이마 1951 年에 故A

이 된 조 기천의 詩 ‘白頭山’의 일부를 실런 것을 제외하고는 全然 北韓

作家들의 글이 실혀 있지 않았다. 또한 우리 南韓 作家들의 글도 없었다. 

그러나， 沈淸傳 • 토꺼전 • 民諾 등의 우리의 古典은 실려 있고， 現代文은 

대부분 中共 作家들의 글을 번역하여 실었다. 外國 作家의 글로는 1 學年

用에 쏘련의 오쓰뜨롭쓰끼가 쓴 ‘생명의 의의’〔‘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 

는가’ 의 일부)， 2 學年用에 프랑스의 도데 카 쓴 ‘마지 악 수업 ’ 과 日本약 

고바야시 마끼지카 쓴 ‘어머니’(‘당생활자’의 일부)， 3 學年用에는 쏘련 

의 파제예브가 쓴 ‘척군사령부를 불사르다’(‘청년근위대’의 얼부)와 독앞 

의 하이네 詩 ‘시허l 시아의 방직공’이 실혀 있다. 中學校用 敎科書에는 小

學校用과는 달리 共훌主義를 注入하려는 글도 실려 있고， 6.25 動亂에 參

戰했던 中共軍의 이야기도 살려 있었다. 

교파서에 쓰안 語훌中에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천연 우슨 말 

인지 알 수없는 것도 있다. 例를 들변， ‘료해하다’， ‘탑복하다’， ‘수개하 

다’ 등은 中國語를 그태로 우리 漢字音으로 바꾸어 써서 생소하게 느껴졌 

고， ‘딱친구’， ‘골채 논마 쌀을랑은’，- ‘뼈아리광치 흰 저고리’， ‘통섭결’ 

‘이마 불성모양이 된’， ‘나팡탄이 뜨란에서 터졌다’ 둥은 그 뭇올 알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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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다. 

農村의 家屋들은 거 의 草家로， 우리 냐라 農村의 20 餘、年前 모습을 연 

상하케 하였다. 그러나 높은 통나무 굴뚝에서 피어 오르는 흰 연기는 오 

히려 故鄭에 돌아온 듯한 강회에 젖게 하였다. 

中共에서는 開放政策 이후 集團農場制度를 폐지하고， 현재는 -家口當

토지를 약 3, 000 J平 정도 분배하여， 각자 농사를 지어 親金만 내고， 나머 

지는 모두 個人所得무로 안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土地가 個人所有

로 되어 있지 않기 해문에 寶買가 不可能하으로 자연적으로 移生할 수 없 

다고 한다. 同8包들은 韓國에 서 土地가 個A所有로 되 어 있 어 마음대 로 괄 

고 산다는 말을 듣고 당연히 그래야 펀다며 부러워 했다. 

食提하고 납는 곡식 은 청 부에서 高價로 收買하기 혜문에 滿洲의 우리 I뭘 

R包들도 衣食住에는 걱정없이 平和로운 生活을 하고 있다. 더우기 한 家다 

當 家族數가 많지 않았다. 왜냐하연 中共에서는 현재 家族計劃을 철저하 

하고 있어서 都市에서는 아들 말 구별없이 하나만 出옳하연 女子가 무조 

건 病院에 가서 不姓手術올 하고， 農村에서는 노동력을 위하여 둘까지만 

許容하기 혜문이다. 

浦洲에 1 사는우리 同뼈들이 비록 自治州에 살고있지만， 살은國籍이모 

두 中國으로 되어 있다. 同臨들의 말에 의하연， 萬里長城 以北에 사는 우 

리 同뼈들은 國籍이 모두 中國A로 되어 있고， 以南에 北京이나 南京 동 

지에 사는 우리 同R힘들은 아직도 그 國籍이 北韓￡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國交판계상 北韓으로 한 것이요， 결코 모두 北韓올 지치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한다. 中共에서 이처럼 쿠별하여 정한 것윤 파거 滿洲에 와 

있던 우리 同R힘들은 永佳하기 위하여 온 移民 o 로 看做하고， 萬里長城 以

南에 있는 우리 同뼈들은 旅行中 걸이 막히어 돌아가치 뭇한 것으로 看做

했기 혜문이란다. 

또한 中共에서는 死後處理도 철저하여 죽은 뉘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火

裵하여 재를 뿌려 버리기 혜문에 우리 同騙들도 이 政策에 짜라 모두 t훌훌 

를 保存할 수 없으으로 祖上몇拜思、想、이 희 박해'7t고 있다는 것 이 다. 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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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디를 가도 山野에 境훌 하나 없어서 깨끗한 점도 없지 않았다. 

開放政策 이후는 우리 同뼈들이 마음대로 放送을 듣기 혜문에 有識A들 

은 故國의 寶情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었다. 우리 經濟가 :北韓이냐 中

共보다 앞서 있음올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파거 文化寧命 혜는 韓國의 

親威에 書信往來한 것까지도 罪가 되어 處뽑을 받았다며 지난날의 고통을 

회상하였다. 

어디에서나 우리 同뼈들은 한결같이 南北韓이 서로 放送A로 헐뜯고 있 

음을 창띄한 일이라고 指擺하였다. 어떤 同臨는 北韓의 女性放送員의 째 

지는 목소리로 헐돋는 욕설의 放送은 아예 라디오를 꺼버란다고 하였다. 

筆者는 同8包들의 순수한 愛國表情올 듣고， 이제 우리도 放送의 次元을 

달리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심지어 南韓의 ‘김삿갓’ 프로로 헐돋는 방송 

이라고 지척하는 소리를 듣고， 앞￡로 우리의 放送은 北韓의 放送에 맞서 

서 썼果를 거 두기 보다는 次元을 높여 서 오직 同B包愛로써 열 렬히 호소하 

는 放送을 할 혜에 效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筆者가 홍콩A로 돌아오t， 우선 同B包들과 찍 은 寫員을 현상하여 , 百餘張

을 보내 주고 歸國하였더니， 村長(마을 代表)에게서 感謝의 혈信과 함께 

詩 한펀을 보내왔다. 닙1 록 한 時代 지냐 간 歌購體의 달이지만 祖國을 違

慣하는 表↑좁은 냐로 하여 금 카슴올 풍를하게 하여 여 기 에 紹介한다. 

滿洲에서 우리 同뼈들을 만나， 처음에 는 죄스렵게도 그분들올 경계하였 

A냐， “北韓에서 오연: 어혀하며， 南韓에서 오연 어렇습니까. 다 우리 同

뼈 아넙니까! " 하는 말올 들었을 해， 무엇보다도 感激해서 우리 南韓의 

發展相을 자랑하다가 삼가하였다. 왜냐하연 내가 지나치게 자랑하연， 그 

遊作用으로 同뻔間에 分J짧아 생걸까 우려했기 혜문이다. 우리의 發展相을 

렬 알려더라도 한 뭉치로 살고 있는 우리 同8힘들을 分짧시키고 싶지 않았 

다. 성나라 日本에 살고 있는 우리 同뼈들은 ‘民團’과 ‘朝總聯’으로 나누 

어져 그야말로 서로 헐묻고 對立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몇 배가 되는 우 

리 同뼈들이 滿洲에서는 저렇게 한 뭉치로 和合하여 思想파 體制를 초월 

해서 살고 있는 거룩한 모숍을 올 해 결코 우리 民族의 바탕에 홈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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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그 環境에서 오는 後天的언 副塵物임을 느끼케 하였다. 사 

람은 무엇보다도 넓은 땅에 살아야 사랍 쿠살을 할 수 있다는 平凡한 힐 

理도깨달았다. 

民族統-의 순수한 싹이 오히 려 滿洲에서 자라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 

이 같은 共옳主義國家에 살면서도 결코 北韓에 政治的A로 현중되어 있지 

않고 오칙 統-된 朝蘇族의 後짧로서 살고 있는 偉大한 民族의 참모습을 

보았다. 뜨겁고 순수한 同뼈愛는 思想도 政治問題도 超越함을 보았다. 

잃어버리고도 도한 祖國￡로부터 까땅게 잊어버런 滿洲 땅에서 끈질기 

케 살고 있는 同5힘들의 모습을 보고， 향덩이는 王짧가 지키는 것이 아니 

라 民이 지킨다는 훨理를 깨달았으며， 王權은 時代마다 지나가지만， ‘民’

운 永遠함을 퇴짧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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